
전화 한 통화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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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 센터장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산업재해는 우리 주변 어디서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최근 몇 년간 우리 삶을 
갑작스럽게 변화시켰듯이 향후 예측하기 힘든 환경 변화가 일어나도 산업재해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예방 활동이 필요한데, 정부가 바뀌어도 
산업재해 예방 정책이 계속되는 이유이다. 2022년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
서면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겠다」는 기조 아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산업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노동자 개인을 넘어 국가적 관심사인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주로 
추락, 끼임에 의해 발생하지만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에는 보통 21%정도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공기를 마심으로써, 뇌에 원활하게 산소를 공급
하지 못해 의식을 잃거나 죽음에 이르는 사고가 질식사고다. 체내에 산소가 부
족해지고, 산소농도가 약 18% 미만이 되면 산소결핍증이 나타나는데, 농도가 
10%이하면 의식이 비정상적이고 8%이하면 7~8분 내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과 장마로 인해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밀폐공간에서 물체의 부식이나 미생물 증가에 따라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
가스가 발생하여 질식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업현장을 포함한 우리 주변에서 질식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는 다양
하다. 주로 환기가 부족하고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가 있는 장소, 즉 “위험한 
공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 많이 발생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밀폐공간」이라 하는데, 
밀폐공간이 사방이 완전히 막힌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쪽 면이 
열려 있어도 환기가 부족하고 유해가스가 해당 공간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밀폐공간」이라 한다. 지하에 설치된 맨홀이나 피트 내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및 분뇨, 오·폐수 등 부패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 집수조 등이 대표적이다.

  질식사고가 위험한 이유는 높은 치사율 때문인데, 질식사고 발생 시 치사율은 
무려 44%에 이른다. 질식사고 재해자 2명 중 1명은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것이다. 
일반 사고성 재해의 치사율이 약 1.2%인 것을 감안하면, 질식사고 치사율이 
40배나 높아 굉장히 치명적이다.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치명적인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밀폐공간이 
어디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밀폐공간에는 작업자 외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❶작업 전· 작업 중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❷중단 없이 
지속적인 환기 실시, ❸안전한 작업방법 숙지, ❹응급상황 발생 시 동료 노동
자를 구출하기 위한 보호장구(호흡용 보호구, 구명밧줄 등)를 비치해야 한다. 
이 모든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한 경우로 판단될 경우에만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장비, 인력이 부족해 질식사고 예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있다면, 전화 한 통으로 우리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질식재해 예방 One-Call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이다. 밀폐공간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작업 전에 공단에 한 통의 전화
(1644-8595)를 하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작업장소로 민간 전문가가 방문해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송기마스크, 환기팬 등 장비를 무료로 대여한다. 앞으
로도 우리지역에서 질식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 뿐만 아니라 내 
동료에게도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한 통의 
전화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많은 사업장에서 
언제든지 “찾아가는 질식재해 예방 One-Call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 


